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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나의 사랑들아,
너희 선생의 그 슬픔 정말 모른다.
슬픔 뒤엔 웃는 날이 반드시 올게다.
너희 선생 그 희망 하나 보며 이를 악물며 
내색 않고 오늘도 뛰고 달리고 있다.
마음에 쌓인 한이 너무 많아
그 한에 치여 죽을 정도인 자가 너희 선생이다.
마음을 나눌 자 없어 고독하다.
친구가 없다는 말 들어 보았지?
그는 오늘도 나의 눈치만 살피면서 묵묵히 임무수행이다.
그가 얼마나 큰 슬픔의 방을 갖고 있는지 모를게다.
그 방에 들어가 너희 선생의 위로가 되어 주렴.

(“주님, 그 슬픔의 방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들아.
그 슬픔 알고 싶으냐?
그의 슬픔 함께할 것이냐?
너희 선생 슬픔 함께하는 자 있으면 
그의 슬픔 반감되고 힘을 얻어 뛰면서 날게 되지.

(“아멘, 선생님의 그 슬픔 저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 슬픔의 방을 두드려라.

(그런데 그 슬픔의 방 문을 두드리니 각종 아름다운 보화
가 눈이 부시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한갓 인간적인 나약한 눈물이 아니
라, 하나님을 위로하고, 역사의 애환을 안고, 사랑하는 성
령님 예수님의 눈물을 품어 안는, 너무도 진귀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한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아 9: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과거 삼선교 때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정갈하게 냉수 목욕하시고, 회원 
한 명이라도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같이 기도제단을 쌓으셨
습니다.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며, 시대 주

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중심의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던지, 눈물이 바닥에 지도가 되어 그려지곤 했습
니다. 눈물방울들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손바닥 몇 개 
보다 더 큰 모양을 만들곤 했는데 그 눈물은 하늘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56: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 전 선생님이 계신 곳에 누군가 지나가면서 
‘방에 물을 한 양동이 흘리셨네.’했다 했습니다. 
아, 선생님의 눈물.....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심정의 베옷을 입고, 
주님을 위로하며 땅을 치는 통곡의 기도를 하시는 
선생님의 그 눈물로 저희는 삽니다. 
선생님의 피눈물은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요, 
인류를 살리는 통곡의 절규요,
저희의 죄를 놓고 하는 몸부림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목숨 건 슬픔의 자락입니다.
자신의 거취와 떡과 고기를 놓고는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48-50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과거 주신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도는 항상 그럭저럭 해 버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물로 간절히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꼭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겉으로 보면 민족이 지은 죄나 
섭리사 지도자나 가정이 지은 죄는 
자기와 연관하여 볼 때 보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깊이 회개할 때는 자기가 지는 죄 같이 느껴져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들아.
너희 선생의 눈물의 방을 보고 나니 어떠하냐?

(“주여, 저희도 그 눈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고
귀하고 정결한 눈물, 너무도 값진 눈물입니다. 주님의 마음
을 사고 생명을 사는 눈물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눈물과 함께하라.



그리고 인류를 위해 통곡하여라.
어서 선생의 짐을 덜어 드려라.

(“아멘, 그리하겠나이다.”)

그 슬픔이 창자를 끊듯 하겠으나 
너희 선생의 슬픔과 함께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안으리라.

(이어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악인들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살의 끝에 독을 묻혀 
선생님의 눈에 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전이 필요하다.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반전시키는 것인가 여쭈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지. 옆에서 풀어야지. 
묶인 자가 어찌 풀랴? 

(“선생님이 못 푸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슬픔의 눈물의 방에는 자신을 위해서는 
미처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독화살을 눈에 겨냥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겠다는 것이고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자신이 의롭다고 날뛰고 있다. 

이들이 선생에게 집중하지 않고 분산되며 
모의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